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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달에 한 번 책 쿠키를 굽는다. 아이들의 생각에 군침이 돌게 초콜릿만큼 달콤한 문장을 듬뿍 토핑으로 얹는다. 

『수줍어도 괜찮아』에는 ‘수줍은 성격은 나쁜 게 아니야’, ‘뭐든지 잘할 필요는 없어’라는 문장을 써 붙인다. 부끄럼쟁이 

친구가 냉큼 손을 뻗어 책을 잡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. ‘좌절에 익숙해져선 안 돼’를 주제로 열 권의 책을 고르고, 책마다 쿠키 

모양의 메모지에 손글씨로 문장을 적으면 준비 완료! 며칠을 고민하며 준비한 <이청수 사서의 책 쿠키>를  펼치는 날은 신제품을 

만들어 손님들 반응을 기다리는 제빵사의 마음처럼 두근거린다. 열 권의 책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눈꼬리와 입꼬리가 도서관 

천장을 뚫을 듯 치솟는다. 그리고 저절로 터져 나오는 환호성, “완판!” 이게 바로 책 권하는 맛이지. 

글·사진 손정은·이청수 사서(삼송도서관)

쿠키 굽고 잔디 깔고 돼지 키우고 크루즈선 띄우며 

요란하게 책 권하는 도서관

책 권하는 즐거움

완판의 즐거움은 다음 큐레이션의 동력이 된다. 주변 사

람들을 부추기게 만든다. 이번 여름에 찾아온 문헌정보

학과 실습생에게도 큐레이션을 해보라고 권했다. 반려견

과 반려묘를 함께 키우는 인윤서 학생이 ‘나의 작고 소중

한 가족’을 주제로 책들을 고르고 펼쳤다. 그런데 딱딱한 

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으니 표지에 등장한 반려동물들이 

조금 불편해 보이는 게 아닌가. 근처 마트로 달려가서 잔

디를 사다 깔아주었더니 큐레이션에 온기가 더해졌다. 요

즘 어린이자료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잔디 위에서 노는 

고양이, 강아지, 토끼들을 만나러 달려온다.

종합자료실에는 봉준호 감독의 핑크 돼지 ‘옥자’가 산다. 

지난 2월 <손정은 사서의 아무튼, 책>에서는 아카데미

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을 조명했다. 봉준호 감독에 관

한 책, 그가 쓴 시나리오집, 영화 DVD를 한데 모아놓았

다.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웠다. 소품을 조미료로 쓰고 싶었

다. 오랜 발품 끝에 드디어 귀엽고 사랑스러운 핑크 돼지 

‘옥자’를 만났다. 한 가지 흠이라면 목청이 너무 크다는 것. 

무심코 만졌다가는 “꽥!”하는 옥자의 울음소리가 자료실에 

퍼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. 옥자의 주인인 손

정은 사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큐레이션은 ‘으스스

한 여름밤’을 주제로 한 스릴러다. 벌써 설레고 기대된다.

건강도 취미도 여행도 책으로 즐기는 게 가장 안전한 날

들이 되어버렸다. 우리 도서관의 이애영 북큐레이터가 심

혈을 기울인 기획 코너 ‘아모르파티’에는 Health(건강), 

Hobby(취미), Travel(여행)에 관한 책들을 엄선해서 소개

하고 있다. ‘코로나 블루’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범한 일

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았다. 

책 주변에는 이애영 북큐레이터가 수집한 해외 여러 나라

의 기념품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. 여행책 위에 위풍당당

하게 놓인 크루즈선을 보면서 언젠가 다시 가게 될 여행을 

잠시나마 꿈꿔보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.

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 

도서관 곳곳에 책 권하는 코너를 만들다 보니 말없이 서가

에 꽂혀 있던 책들이 독자를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. 이용

자들도 큐레이션 책 코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. 자료

실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<동네 작가, 새 책> 코

너가 있고, 시사 문제를 다룬 <이슈 있슈>도 있다. 

요즘 제일 인기 있는 곳은 직원들이 읽고 권하는 <직원’s 

pick>이다. 내놓기 바쁘게 빌려 간다. 우리 동네 온라인 맘

카페에도 <직원’s pick>에 관한 반응이 올라왔다. 누군가

가 올린 큐레이션 사진에 “오 좋은 것 같아요!”, “오! 이렇게 

보니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넘실거리네요”, “제가 

희망도서 신청한 책이라 눈이 가네요!” 이 정도면 책 권하

는 맛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. 

요즘 우리의 바람은 두 가지다. 어서 빨리 도서관 문이 활

짝 열리기를,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책들이, 그 안의 문장

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착하기를.

이청수 사서의 ‘책 쿠키’ ‘나의 작고 소중한 가족’을 주제로 한 큐레이션

‘손정은 사서의 아무튼, 책’ 큐레이션 이애영 북큐레이터의 ‘아모르파티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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